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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un c tion al S t u dy on E n g li s h an d K ore an P a s s iv e s

T hrou g h t h e P aralle l Corpu s A n aly s i s

Hye- young Kim

Graduate S chool of E ducation

P uky oung N ational Univers ity

A bs tract

T he purpose of th is stu dy is t o discu s s th e differ en ce in codin g fun ction al/

sem ant ic dom ain s of the pa ssiv e bet w een En glish an d Korean . F or this

purpose, the parallel corpu s con sist in g of the original Korean source t ex t s an d

their En glish tran slat ion s is an aly zed.

English passiv es are m arked by be + - ed an d Korean passiv es are m arked

by - i- / - h i- / - li - / - ki- , - cit a and - t oyt a . T he result of th e analy sis

r ev eals th at som e Korean pa ssiv e senten ces are tr an slat ed as act iv e sent en ces

in En glish . Korean passiv e con struct ion s code not only the sem antic dom ain of

the prot otypical passiv e but also th e sem ant ic dom ain of the n on - v olit ional

w hich is n ot coded by the En glish pas siv e con stru ct ion s . T he fun ction of the

non - v olit ional is th at of sem antically defocu sing th e v olit ion ality of th e act iv e

subject w hile the function of th e prototypical passiv e is that of pragm atically

defocu sin g th e t opicality of the act iv e subject . T he result also show s th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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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glish pas siv es t end t o be em ploy ed for pragm atic r eason s su ch as topicality

r ather than sem antic r eason s w hile Korean passiv es tend to be em ploy ed for

sem ant ic r eason s su ch as affect ednes s r ath er th an pragm atic r eason s .

English and Korean pas siv e con stru ct ion s code differ ent sem antic dom ain s

an d are ch osen ov er the act iv e counterpart s based on differ ent fact or s . T he

un der st andin g of these differ ences w ould help Korean learner s av oid m aking

error s du e to nativ e languag e int erference in English speaking an d w riting

inv olving th e passiv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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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학습 이론상으로 인간은 새로운 학습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이 기존

에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와 선행 경험을 사용하게 되는데 외국어 학습에

있어 모국어는 관련된 선행 경험의 집합체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습자

의 모국어는 외국어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전이(transfer )되어 학습을 촉진

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오류의 진원지로서 부정적 전이, 즉 간섭

(interference)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Brown 2000: 94- 5).

김영서(1997)에 따르면 한국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작문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전략은 한국어의 사용으로 외국어 학습시 가장 많이 또 유용하게

사용되는 학습 전략은 모국어 전이이다.1) 따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영어와 한국어의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영어 문장

을 말하거나 작문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 Kosofsky

(1991: 108)가 영어의 수동문, 능동문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보이

는 전형적인 오용례로 제시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학습자가

＊Water is consisted of hydrogen and oxygen . 이라고 영어로 말을 했다

면 이는 영어 문장에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다. 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것으로, 한국어 수동 구성 형태소인 -되다가

들어 있는 문장을 수동의 의미로 보고 영어 수동 구문을 생산했기 때문이

1) 이러한 결론은 설문 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통한 것으로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질문은 당신은 영작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말로 사고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이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사전 사용과 간략화이다. 더 자세
한 논의는 김영서(1997)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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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예로 실제 고등학생의 영작문에서 발견된 ＊At last the third is

begun . 은 한국어의 시작되었다를 수동의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수동태의

구문으로 쓴 것이며(김학영 1987), ＊He was looked beautiful. 도 한국어

의 수동 파생 접사 -이- 가 들어있는 문장을 영문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의 간섭에 의한 오류이다(이영찬 1990). 이런 경우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이 적절한 영어 표현의 발화에 부정적으로 전이된 것, 즉 간섭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김은일(2002)은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 )을 영어교육에 적용하고

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부호화의 관점에서 이러한 간섭을 설명하고 있

다.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란 한정된 언어 표현 수단, 즉 문법장

치(coding device)로 거의 무한대의 표현 내용, 즉 의미 영역 또는 기능 영

역(functional domain )을 부호화(code)하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 영역들은

하나의 문법 장치를 공유하여 부호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미 영역이

유사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특정한 의미 영역들이 한 언어에서는

유사 의미 영역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문법 장치로 부호화되는 반면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의미 영역으로 간주되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문법

장치로 부호화될 수 있다. 어휘 및 문법 층위에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존재하는 부호화의 차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에게 학습

에 있어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수동의 형태로 표현되는 문장이 영어에서도 반드시 수동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양 언어 수동의 부호화 영역이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을 말하거

나 영작을 할 때 수동태와 관련하여 범하는 오류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수동 구문과 한국어의 수동 구문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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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기능 영역을 부호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수동태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영작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Shibatani(1985)가 제시한

원형적인 수동의 특질들에 근거하여 영어의 수동과 한국어의 수동의 특질

들을 검토하였다. 덜 원형적인 수동의 유형들이 검토되면서 양 언어 수동

의 부호화 영역을 밝히기 위한 토대들이 제공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평

행 자료(parallel corpus )의 분석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수동 구문을 비교

한다. 먼저 언어 자료 및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한국어 텍스트의 수동 표

현에 대응하는 영어 텍스트의 번역 문장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할 것

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수동문이 영어의 수동문으로 옮겨지지 않는 유형들

을 근거로 양 언어 수동이 부호화하고 있는 서로 다른 의미 영역을 밝힌

다. 제 4장은 결론으로서 요약과 정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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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 수동의 원형

이 장에서는 Shibatani(1985)가 제시한 원형적인 수동의 특질들에 근거하

여 영어의 수동과 한국어의 수동에 대한 원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영어

와 한국어 수동의 원형성을 비교해보는 것은 양 언어의 수동이 부호화하고

있는 의미 영역을 밝히는 데에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Shibatani

는 형태적 특질, 통사적 특질, 의미적 특질, 그리고 화용적 기능이라는 4가

지의 측면에서 원형적인 수동의 특질들을 제시하였다.2) 2.1과 2.2에서는 각

각 형태적인 특질과 통사적인 특질을 기준으로 영어와 한국어 수동을 개관

하게 될 것이다. 2.3에서는 의미적인 특질들을 점검해보고 영향성

(affectedness )과 특히 한국어 수동에서 나타나는 상황의존성 또는 비의도

성(non - volitionality )을 살펴볼 것이다. 2.4에서는 화용적 기능과 관련하여

주제성(topicality )과 행위자의 비초점화(defocusing )에 대해 살펴본다.

2 .1 형태적 특질

Shibatani(1985: 837)가 제시한 원형적 수동의 특질 중 형태적 특질을 먼

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Shibatani(1985: 831)는 a. Primary pragmatic function, b . Semantic properties ,
c. Syntactic properties, d. Morphological properties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나 편
의상 본 논문에서는 d→c→b→a의 순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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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 P ;

Passive = P [+Passive]

즉, 수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에 대하여 어떤 형태소의 첨가나 변형을 통

해 구성된다.

영어의 수동문은 일반적으로 be 동사 + 타동사의 과거분사의 동사 형

태를 취한다. Zandvoort (1975: 53)는 수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A verbal group consisting of one of the forms to be plus

the past participle of a transit ive verb may denote an

action undergone by the subject of the sentence. T he

construction is known as the PASSIVE VOICE, or simply

as the PASSIVE.

또한 영어 수동문에서는 be 동사 대신에 다음 (1)에서처럼 get , become,

grow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1) a . T he gate g ot close d at ten .

b . T his new spaper has already b e c om e widely re ad

in this community .

Stageberg (1981: 209)는 get + 과거분사의 형태의 수동 구문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 his g et passive is useful in avoiding the occa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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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guity of the be passive: T he gate w as closed at ten

o 'clock . T his can mean either Someone closed the gate at

ten . or T he gate was not opened at ten . With g ot only

the first meaning is possible: T he gate got closed at ten .

become + 과거분사 형태에 대해서는 Curme(1959: 53)의 정의를 보자.

Instead of g et w e often employ becom e as a passive

auxiliary with a shade of meaning as becom e serves not

only as a passive auxiliary here but also retains it s

original effective aspect force, representing the act as the

result of a development .

또한 be동사를 대신해서 다음 (2)에서처럼 grow , stand, rest 등이 사용되

는 경우도 있다(Jesperson 1954: 111- 112).

(2) a . His curiosity g re w arouse d .

b . He s t an ds accused of murder .

c. You can re s t assure d that he ' ll come by ten .

요컨대, 영어의 수동문은 형태적으로 능동문의 타동사가 수동문에서 과

거분사의 형태로 be 동사 등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

서 영어의 수동문은 Shibatani가 제시한 원형적 수동의 형태적 특질을 만

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수동에 대하여 최현배(1978)는 세 가지의 형태를 구분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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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파생적 방법으로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능동형 타동사의 어간

에 붙이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수동문으로

주로 동작성이 있는 타동사 어간에 붙어 구성되는 형태이다. 임홍빈(1978)

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방식만을 수동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접미사를 연결할 수 있는 동사들은 제한되어 있다.3) 최현배가 분류한

수동형의 두번째는 되다, 당하다, 받다를 하다에 대치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어휘적 방법이라 하여 통사적인 수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자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세번째는 보조 용언 -어 지다를 사용하는 통

사적 방법으로 큰 제약 없이 거의 모든 동사의 어간에 붙일 수 있다. 성광

수(1976)도 한국어의 수동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접미사의 첨가, 하(다)동

사에 대한 되(다)의 대치, 조동사 지(다)에 의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표현법이 어느 동사에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따

라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한국어의 수동은 능동의 타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와 -어

지다 '가 붙거나 -하다의 경우 -되다가 대치되어 수동 기능의 동사를 형

성함으로써 구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의 수동은 Shibatani가 제시한

원형적 수동의 형태적 특질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익섭 외(1997)를 참고하면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일 수 없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a. 주다, 받다, 드리다, 바치다 등의 수여동사(ditransitive verb )
b. 얻다, 잃다, 찾다, 돕다, 입다, 사다 등의 수혜동사(benefactive

verb )(단, 팔다는 수동형 팔리다를 가짐.)
c. 알다, 배우다, 바라다, 느끼다 등의 경험동사(experiential verb )
d. 만나다, 닮다, 싸우다 등의 대칭동사(symmetric verb )
e. 하다 , 접미사 -하다가 붙은 동사
f. 던지다, 지키다, 때리다, 만지다 등 어간이 이로 끝나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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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통사적 특질

Shibatani(1985: 837)가 제시한 원형적 수동의 특질 중 통사적 특질은 다

음과 같다.

(ⅰ) Syntactic encoding : agent →ø

patient → subject

(ⅱ) Valence of Predicate: Active = P/ n ;

P/ n - 1

즉, 원형적인 수동문에서는 피동작주(patient )가 주어의 자리에 오고 행위

자(agent )는 제거되므로 존재하는 논항(argument )의 수는 능동문의 수에서

하나가 줄어들게 된다.

영어의 수동문은 능동문의 목적어인 피동작주가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능동문의 주어인 행위자는 생략되거나 by와 함께 후치된다.

(3) 능동 Agt V Pat

수동 Pat be + 과거분사 (by Agt )

Jesperson (1924: 168)은 다음과 같이 능동의 주어가 수동문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설명했다.

Statistical investigations made by some of my pupils

showed me many years ago that betw een 70 and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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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of passive sentences in various English writers

contained no mention of the active subject .

Quirk 외(1972: 968)도 수동 구문 중에서 80% 이상이 행위자가 없는 문장

인데 그 때는 대부분 행위자가 그 문장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미지수

로 남아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Givón (1979: 30) 또한 영어 문맥에서 수동

문의 약 90%가 행위자 없이(agentless ), 즉 by + 행위자를 포함하지 않고

나타난다고 하였다. Shibatani(1985: 831)는 한국어와 일본어 등에서도 이

러한 경향은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수동문의 원형

적 특질로서 행위자가 제거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 같다.

Numerous languages prohibit or generally avoid an

expression of an agent in a passive (e.g ., Finnish,

Cheremis, T urkish); and even in those languages which

permit overt expression of an agent , agentless passives

are far more numerous in actual data than those with

overt agents .

따라서 영어 수동문은 Shibatani가 제시한 통사적 특질에 있어서 원형적

수동의 특질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어의 수동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타동사를 매개로 하여

행위자와 피동작주가 존재한다. 다음에서 능동문인 (4a)와 수동문인 (4b)의

대응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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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b .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능동문에서 목적어인 피동작주는 수동문의 주어로 가고 능동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생략되거나 -에게 , -에 등의 조사와 함께 후치된다.

(5) 능동 A가/는 P를 V (타동사)

수동 P가/는 (A에게/에/에 의해) V+이,히,리,기/ -어 지다/ -되다

(5)와 같은 경우의 한국어 수동문은 원형적 수동의 통사적 특질을 만족하

고 있다.

그러나 이, 히, 리, 기 등이 사용되어 2.1의 형태적 특질은 만족하나 통

사적 특질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6b )와 같은 문장이 그 예이

다.

(6) a . 나는 산을 본다

b . 나는 산이 보인다.

능동문인 (6a)에서 주어인 행위자 나는 (6b )에서 사라지지도 격하되지도

않았고 논항의 수 또한 행위자 나와 피동작주 산 2개로 변화가 없다. 즉,

보다에서 보이다로 파생된 것은 원형적 수동의 형태론적 특질을 만족하

고 있으나 능동문으로부터 변형되는 과정에서의 조건들은 원형적 수동의

통사적 특질을 만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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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능동 A가 P를 V

비의도4) A가/는 P가 V +이,히,리,기/ -어 지다/ -되다

능동문에서 주어였던 행위자는 위치의 이동 없이 그대로 주어의 자리를 지

키고 있으며 능동문의 목적어인 피동작주는 격조사가 목적격 -를에서 주

격 -가로 변화되긴 하였으나 위치의 이동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7)에서

A가 문장의 주어라는 사실을 Kim (1992: 90)은 다음 (8)과 같은 문장의 통

사적 검증(syntactic test )을 통해 설명하였다.

(8) 어머니는 추위에 다리가 떨리시는가 봅니다.

즉, (8)의 동사 떨리시는가 봅니다의 공손어미 -시가 높이고 있는 대상은

다리가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문장의 주어는 어머니임을 밝히고 있다.

Kim (1992)은 이러한 맥락(비의도태)에서 이, 히, 리, 기 등이 사용되어

형태적으로 원형적 수동의 특질을 가지지만 통사적 특질들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9)의 예문들을 보자.

(9) a . 나는 존다.

b . 나는 졸린다.

(9b )의 경우는 졸다에 리가 붙어 졸리다가 됨으로써 형태론적 특질은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9a)에서 졸다 자체가 타동사가 아닌 자동

사이며 따라서 피동작주를 갖지 않으므로 피동작주가 주어가 됨으로써 성

4) Kim (1992)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수동태와 구별되는 또다른 하나의 태로서 비
의도태(non - volitional voice)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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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는 수동문은 불가능하다. 또한 행위자의 삭제나 논항 수의 변화도 찾

아볼 수 없다.

요약하자면 한국어에서 원형적 수동의 형태적 특질에 입각하여 수동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은 통사적 특질에 있어 원형적인 수동의 특질을 공유하는

(4)와 같은 유형과 그렇지 않은 (6), (9)와 같은 유형이 존재한다.

2 .3 의미적 특질

2 .3 .1 영향성

Shibatani(1985: 837)는 원형적 수동의 의미적 특질로 다음과 같이 두가

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형적인 수동문에서는 행위자와 피동작주라는 2개

의 논항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주어 자리의 피동작주는 어떤 영향을 받는

존재로 [+affected]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

(ⅰ) Semantic valence: Predicate(agent , patient )

(ⅱ) Subject is affected.

먼저, 행위자와 피동작주라는 2개의 논항이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2.2에서 영어 수동과 한국어 수동의 통사적 특질을 점검하면서 이미 살펴

보았다. 행위자가 제거되고 피동작주가 주어의 자리에 오는 등의 통사적

특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피동작주의 존재 자체가 전제되어 있

기 때문이다. 두번째 특질로 제시된 영향성은 영어 수동문, 한국어 수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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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Bolinger (1977: 10)는 영어 수동문의 사용을 의미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수동문은 특정한 문맥 속에서 주어가 서술어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난다고 보고 수동문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affected]의 자질을 강조

하였다.

(10) a. Nobody is to camp beside this lake.

b . T his lake is not to be camped beside by anybody .

(11) a. My sister camped beside the lake.

b . ?T he lake w as camped beside by my sister .

(10)의 상황을 호수의 소유자가 호수 옆에서 야영하는 것을 금한다고 경고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야영을 하는 행위는 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10b)와 같은 수동문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11)의

경우 단지 호수 옆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누군가

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동문은 어색하다.

한국어의 수동문에서도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향성은 수동화의 결정

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Kim 1992: 49).

(12) a. 전봇대가 차에 받혔다.

b .＊전봇대가 자전거에 받혔다.

(12)에서 보듯이 수동문은 수동문의 주어인 피동작주가 능동문의 주어인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성립할 수 있다. (12b)에서처럼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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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작주에 비하여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크기나 능력의 면에서 충분히

우세하지 못하다면 수동문은 불가능하다.

이제 2.2에서 살펴본 통사적 특질에 있어 원형적 수동에서 벗어났던, 즉

덜 원형적이었던 한국어 수동의 두 유형을 예 (13)- (14)를 통해 어떤 의미

적 특질을 지니는지 살펴보자.

(13) a. 나는 산을 본다

b . 나는 산이 보인다.

(14) a. 나는 존다.

b . 나는 졸린다.

(13b )의 경우 행위자 나와 피동작주 산이라는 2개의 논항이 존재하지만

주어인 나는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14)에서는 2개의 논항을 찾을

수도 없고 주어인 나는 조는 행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13b)와 (14b )의 문장들의 경우는 Shibatani가 제시한 원형적 수동

의 특질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형태적 특질은 공유하고 있으나 통사적인

특질과 의미적 특질에 있어서는 그 원형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Kim (1992)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을 수동태와 구별되는 또다른 하나의

태로서 비의도태(non- volitional voice)라고 하였다. 김상옥(1996)은 이를 비

의지성 수동문(non - volitional passive)이라고 하였고 우인혜(1997)는 이를

의사 수동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익섭 외(1997)는 수동문의 범주에 두되 한

국어 수동의 독특한 속성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아래 2.3.2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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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상황의존성·비의도성

상황의존성 및 비의도성은 한국어 수동 구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의미

적 특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섭 외(1997: 216- 217)는 한국어에서 수동문

은 통사론적 동기보다는 의미론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단순히 주어의 자리

바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어와 관련된 상황이나 행위가 주어의 의미와

관계없음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다음 (15)- (16)의 예를 제시하였다.

(15) a. 수미가 감기에 걸렸다

b.＊감기가 수미를 걸었다

c.＊(X)가 ｛수미를, 수미에게｝ 감기를 걸었다

(16) a. 수미가 마법에 걸렸다.

b . 마술사가 수미에게 마법을 걸었다

(15b ), (15c)에서는 능동문의 주어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게다가 (15)의 걸렸다는 형태상으로 볼 때 분명히 타동사 걸다

에서 파생된 수동형이지만 의미상으로 타동사 걸다와 상당히 멀어져서 과

연 공시적으로 걸리다가 걸다의 수동형 파생어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15a )와 (16a)에서 걸렸다가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면 (16b )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15b)나 (15c)를 성립시키지 않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어 수동문의 독특한 의미 기능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감기를 걸리게 하는 것처럼 의지나 의도를 가진 주체

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동문을 쓸 수 있는 것이다. (15)와 같이 통사

적으로는 능동문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는데도 관용적으로 수동문으로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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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이유는 수동문으로 표현됨으로 해서 주어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거

나 혹은 못함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인혜(1997)는 이러한 경우를 의사수동이라고 분류하였다. 다음 (17)-

(19)의 예를 살펴보자.

(17) a. 벽에 못이 박혔다.

b . (누군가) 벽에 못을 박았다.

(18) a. 내 가슴에 못이 박혔다

b . (?)(누군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19) a. 손에 못이 박혔다.

b .＊(누군가) 손에 못을 박았다.

(19a)를 실제 못이 박히는 것이라기보다 굳은 살이 박히는 경우로 이해한

다면 의도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상황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17a)는 단순히 의도적이며 행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굳은 살이 박히는 것과 관련된 의미는 없다. 우인혜는 (17a)를 (17b )와

같은 능동문과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수동문으로 보았고, (18a)는

능동형과의 대응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가슴에 못이 박히는 비유적 행위

의 동작성이 내재되어 수동의 의미가 얼마쯤 드러나게 되므로 비전형적

수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9a )와 같은 문장은 능동 대응문이 전혀 상

정되지 않는다. 또한 살갗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나타낼 뿐 어떠한 동작

성도 파악되지 않고 일종의 결과 상태성 표현을 나타내므로 비록 의미상

수동을 나타내고 있다 할지라도 수동문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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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혜의 분류에 따르면 (19a)와 같은 문장은 의사 수동이다.

김상옥(1996: 114)은 다음 (20)의 이탤릭체 부분을 문장/담화의 주어의

의지와는 관계성이 없는 순수한 외적 상황요인에 따라 수동문이 쓰인 예로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의존성 수동문을 가리켜 비의지성 수동문이라고 하였

다.

(20) a.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나는)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밑이 터지

는 것도 모를 마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

지 불근 내솟는다.

b . 이 강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힌다 .

Kim (1992)은 이러한 경우를 수동이 아닌 또다른 범주의 태로 보았고, 주

어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부호화한다 하여 비의도태(non - volitional

voice)라고 하였다. 이는 비의도태가 형성되는 과정이 능동문에서 수동문으

로의 변형 과정과 상이하다는 점, 즉 행위자 비초점화(defocusing of

agent )의 방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2.4.2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요컨대 한국어의 수동에서 주어의 비의도성을 표현하는 상황의존성 또는

비의도성은 이, 히, 리, 기 등이 사용되어 형태적 특질은 만족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수동문과는 다른, 즉 원형적 수동에서 멀어진 경우의 수동 구문

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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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화용적 기능

Shibatani(1985: 837)는 원형적 수동의 특질으로서 행위자의 비초점화

(defocusing of agent )를 들고 이를 가장 주요한 화용적 기능으로 보았다.

Primary pragmatic function : Defocusing of agent

이는 수동화 과정을 비행위자(nonagent )가 문장의 주제로 격상(promoted)

되는 과정이라고 한 Givón (1979: 186)의 기술과 같은 맥락에서 관점을 달

리한 설명이다.

Passiviz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a n on a g ent is

promoted into the role of a m ain t opic of the sentence.

And to the extent that the language possesses coding

properties which identify main topics as s ubje ct s and

distinguishes them from topics, then this promotion may

also involve subjectivalization .

Shibatani는 수동문에서 행위자가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행위

자가 비초점화되어 격하(demotion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Givón은 비행

위자가 격하된 행위자의 자리로 격상(promotion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Givón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주제성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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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 주제성

Givón (1993)에 따르면 능동과 수동의 구분에 있어 전통적인 개념은 주로

담화 화용론이다. 전형적인 능동 구문에서는 행위자가 가장 높은 주제성을

가지고 영어의 경우 이러한 행위자가 문법적인 주어가 된다. 다른 참여자

(part icipant )들은 다른 가능한 문법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피동작주는 직

접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동 구문에서는 행위자가 주제성의 계

층에서 최상위의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문법적 주어의 자리는 비행위자들

의 경쟁적인 접근을 통해서 행위자(Agent ) > 여격(Dative) > 수혜격

(Benefective) > 피동작주(Patient ) > 그 외(Others)의 순으로 일반적인 위계

를 따라 결정된다.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타동사들이 피동작주는 가지지만

여격 참여자는 가지지 않으므로 수동 구문의 전형적인 주어는 피동작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Givón (1976 : 152)은 주제가 되는 명사구의 위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21) a. human > non - human

b . definite > indefinite

c. more involved participant > less involved participant

d. 1st person > 2nd person > 3rd per son

즉, 인간이 아닌 것보다는 인간이, 비한정적인 것보다는 한정적인 명사구

가, 담화상의 사건과 덜 관련된 참여자보다는 관련성이 높은 참여자가, 3인

칭보다는 2인칭, 2인칭보다는 1인칭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주제성이

높다는 것은 수동 구문의 주어가 되기 쉽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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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ey와 Van Valin (1985: 288)이 제시한 명사구의 위계 또한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유생성(animacy )5)의 관점에서 명사구의 위계

를 화자/ 청자(speaker/ addressee) > 제삼자(3rd per son pronoun ) > 사람

고유 명사(human proper nouns) > 사람 보통 명사(human common

nouns) > 다른 생물 명사(other animate nouns) > 무생물 명사(inanimate

nouns)로 제시하였다. 단수와 복수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Yamamoto(1999:

128)가 지적하였듯이 단수 명사구가 복수 명사구보다 높은 위계에 있다.

As for the distinction between singularity and plurality ,

which is one of the aspect s of the Individual Scale, it has

argued that plurality tends to weaken the sense of animacy

encoded by referential expressions, sometimes making the

identity of the referent s rather ambiguous .

2 .4 .2 행위자의 비초점화 (A g en t D efo cu s in g )

Shibatani(1985)에 따르면 수동문에서 행위자의 비초점화란 능동문에서

처럼 행위자가 주어의 위치에 나와 가장 많은 초점을 받는 것과 달리 행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주어 이외의 자리에 나타나 상대적으로 초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행위자를 언급하지 않는 것, 복수 형태를 사용하여 신원을

5) 이는 생명의 유무를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유생성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유생
성에 대한 하나의 하위 개념인 개별성 위계(individual scale)로 볼 수 있다. 개
별성 위계란 개체가 얼마나 한정적이고 식별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Dahl & Fraurud 1993). 유생성 혹은 개별성 위계가 높은 명사구는 주제성도
높으며 주어의 자리에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Yamamoto(1999)
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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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게 하는 방법, 사격(oblique case)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시하

는 방법 등도 행위자의 비초점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Givón (1993: 48)에 따르면 다음 (22)의 문장들에서처럼 수동문에서의 행

위자의 비초점화의 동기는 다양하다.

(22) a. 행위자가 알려지지 않거나 복원 가능하지 않을 경우:

He w as killed in the Boer war .

b . 선행하는 담화로부터 예측이 가능할 경우:

T he soldier invaded the village; soon the entire

place was burned down .

c. 후행하는 담화에서 나타날 경우:

T here w as no telling what might have happened

if he had not been interrupted. T he dog had been

whimpering and whining .

d.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T he plane was brought down safely .

e. 불특정한 일반인일 경우:

A s everybody knew , dogs w ere psychic... Now , it

w as known that these w ere actually fifth - dimensional

object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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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행위자가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초점화된 경우

Finally she said: A long, long time ago, before I

was born ... He got into a fight then , when he w as

young, and a man w as killed. But he w as a wild

boy then , and drunk . Now he is an old man . He

doesn ' t drink now . Not for years .

2.3.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처럼 영어의 수동문에서 행위자 비초점화의 양

상은 주로 주제성과 관련한 화용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수동

문은 2.2에서 살펴보았듯이 능동문의 주어인 행위자는 제거되거나(deleted)

격하되고(demoted) 능동문의 목적어인 피동작주가 주어로 격상되는

(promoted) 통사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수동에서 행위자의 비초점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

나는지를 이 장에서 반복해서 제시한 대표적인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23) a.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b .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24) a. 나는 산을 본다.

b . 나는 산이 보인다.

(23)에서 능동문인 (23a )가 수동문인 (23b )로 변형되는 과정이 (24)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3a)의 주어 경찰이는 격하되어 (23b)에서 조사 -에게

가 붙어 뒤로 이동하였고 목적어 도둑을은 목적격 조사 -을이 주격 조사

-가로 교체되어 붙으면서 통사적 변화와 함께 어순도 달라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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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에서는 어순의 변화도 없을뿐더러 (24a)의 주어 나는은 (24b )에서도

나는으로 주어의 자리를 유지하여 어떠한 격하도 겪지 않으며 목적어 이

를은 격조사가 교체되었으나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23)에서와 같은 격상

의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사에서는 접미사 -히가 첨가되어 이것은 주

어인 나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Kim (1992)은 이를

주어 나가 가진 의도성을 비초점화(defocusing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24b)를 수동태인 (23b )와 구별하여 비의도태로 보았다. 또한

Shibatani(1985)의 비초점화 개념을 화용적(pragmatic) 비초점화와 의미적

(semantic) 비초점화로 세분하여 능동-수동 변형에서 발생하는 행위자의

비초점화는 화용적인 것으로, 비의도태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비초점화는

의미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의미적 비초점화(semantic defocusing )는 수

동문에서의 화용적 비초점화(pragmatic defocusing )와 달리 어순의 변화와

같은 통사적인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비의도태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타동사와만 결합하는 접사 이, 히, 리,

기가 자동사에 붙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25) a.＊태극기가 난다.

b . 태극기가 날린다

(26) a. 나는 존다.

b . 나는 졸린다.

(25)에서 태극기는 무생물(inanimate) 주어이므로 원래 의도를 가지고 있

지 않고 따라서 행위자의 의미적 비초점화를 겪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

나 (25a )에서 보듯이 동사 날다는 생물(animate) 주어를 요구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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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5b )에서처럼 접사 -리를 붙여 주어가 의도를 가지지 않은 무생물임

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6b)도 역시 -리는 주어의 비의도성을 나타내

고 있는데, (26a)보다 (26b )가 선호되는 것은 행위를 비의도적인 것으로 표

현하는 것이 한국인 화자들에게 덜 결례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Shibatani(1985)의 원형적 수동의 특질들을 중심으로 영어의 수

동과 한국어의 수동을 개관하였다. 한국어에서 이, 히, 리, 기 , -어 지다 ,

-되다가 사용되어 형태적으로 원형적 수동의 특질들을 만족하는 구문들을

수동 구문으로 볼 때 이들 중에는 통사적, 의미적 특질에 있어 원형에서

벗어난 구문들이 존재하였으며 화용적 기능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비초점화

양상이 전형적인 수동문과 다르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Kim (1992)에 따르면

이러한 구문들에서는 행위자의 의도성과 관련한 의미적 비초점화가 발견되

며, 이는 수동문에서 행위자의 주제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화용적 비초점

화와 구별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어의 덜 원형적인 수동 구문이 영어로는 어떻게

옮겨지는가에 대해 평행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어

와 한국어 수동의 부호화 영역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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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영어와 한국어 수동의 비교

3 .1 언어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평행 자료로 한국어 텍스트와 이를 원

문으로 한 영어 번역본이다. <자료 1>은 한국 중편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

진 영웅 (이문열 1987)과 그 영역본인 Our Twis ted H ero(Kevin O'Rourke

역 1995)를 각각 한국어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로 삼았고, <자료 2>는 단

편 소설 풍금이 있던 자리 (신경숙 1993)와 그 영역본인 Where the

H arm onium Was (Agnita M . T ennant 역 1998)를 택하였다. 이들 소설을

텍스트로 삼은 것은 대화체를 포함한 다양한 구문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번역본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에 의해 번역된 것을 택하여

평행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단, 번역에

있어 개인의 문체에 따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번역가의 작품

들로 2가지의 자료를 취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텍스트에서 수동 구문을 추출한

다. 2장의 논의에 기초하면 한국어에서 수동은 형태적으로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사용되는 방식과 -어 지다 , -되다등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따라서 한국어 수동의 종류를 포괄하는 다음 (27)의 세 가지를 분

석 대상으로 하고 영어 텍스트에서 그 대응 문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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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 .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포함하는 동사가 쓰인 문장

으로 사동6)의 의미가 아닌 것

b . -어/아 지다형태의 동사가 쓰인 문장

c. -하다에 대치될 수 있는 -되다 형태의 동사가 쓰

인 문장

한국어 텍스트에서 추출한 대상 문장들에 대응하는 영어 텍스트의 번역 문

장들은 수동, 능동(자동사, 타동사)구문으로 분류하여 비율을 조사하였다.

영어 텍스트의 대상 문장들 중에서 수동 구문으로 분류된 것은 2.1의 논의

에 기초하여 be 동사 등 + 과거분사의 유형을 기본적인 형태로 하였지만,

영어와 한국어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차이로 인하여 전형적인 형태로 문장

대 문장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음

(28)- (30)과 같은 형태들을 의미적 맥락의 차원에서 함께 수동 구문으로

포함시켰다.

(28) 분사구문에 과거분사가 사용되어 문장 주어와의 관계

가 수동적인 경우 :

a . 연민에 휩싸여 아버지 골덴 바지 뒷주머니에 제 두 손

을 포옥 집어넣었습니다.

b . Ov erw h elm e d by compassion , I thrust my hands

into his trouser pockets . <자료 2>

6) 타동사에 이, 히, 리, 기가 첨가되어 만들어지는 수동 표현은 사동 표현과 형
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보이다, 잡히다, 업히다, 안기다,
물리다, 뜯기다 등은 문맥에 의하여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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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분사가 쓰여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적인 경우 :

a .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 엄석대에게 죄없이

얻어맞은 사람도 많고 학용품이나 돈을 뺏긴 사람도

많다.

b . I under stand that many of you w ere beaten

without any reason and that many more had s c h o ol

th in g s an d m on e y t ak en . <자료 1>

(30) 과거분사가 명사를 수식하여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적인 경우 :

a . 채찍에 몰린 맹수처럼 어기적거리며 교탁 위로 올라

가 두손을 들고 꿇어앉았다.

b . He got up on the desk , w addling awkwardly , like

a wild animal driv en by a whip, raised both

hands and knelt down . <자료 1>

기타로 분류된 유형들은 다음의 (31)에서처럼 한국어 텍스트에서의 동사

의미에서 벗어나 다른 어휘로 대체된 경우, (32)에서처럼 생략된 경우, (33)

에서처럼 문장 구조가 달라지면서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등으로 옮겨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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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 오늘 이 치받침은 이렇게 삭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님

을 알지만, 달리 삭힐 방법이 제겐 없습니다.

b . T oday ' s upsurge, I am w ell aw are, is not likely to

pa s s in this way but I have no other way . <자료 2>

(32) a. 텃밭 한 켠에 심겨진 푸르른 조선파도 뽑아 담았습니

다.

b . She pulled up some spring onions [ø ] too from

the patch at the edge of the plot . <자료 2>

(33) a. 낯이 하얗게 질린 그 애들이 쭈뼛거리며 교탁 앞으로

나서자 담임 선생님이 약간 풀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b . With white faces they struggled diffidently toward

the teacher ' s desk . T he teacher ' s voice w as a

litt le s oft e r . <자료 1>

3 .2 한국어 수동 구문에 대응하는 영어 번역 구문의 유형

우선 한국어 텍스트와 그 영어 번역본을 평행자료로 삼아 한국어 텍스트

에서 수동표현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추출하고, 대응하는 영어 텍스트의 번

역 문장들을 분석하였다. 번역 문장들을 수동 구문과 능동 구문(자동사, 타

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여 한국어의 수동 구문들이 영어에서는 어떠한 유형

의 구문으로 대응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 나타난 비율은 다음의 <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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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영어 번역 구문의 유형

영어 번역

구문 유형
수동 구문

능 동 구 문
기타 구문 합 계

자동사 구문 타동사 구문

토큰(%) 104(28.8%)
80(22.2%) 60(16.6%)

117(32.4%) 361(100%)
140(38.8%)

한국어 수동 구문이 영어 수동 구문으로 옮겨진 경우는 28.8%, 영어 능

동 구문으로 옮겨진 경우는 38.8%, 기타 구문이 32.4%로 나타났다. <자료

1>의 토큰은 총 283개, <자료 2>는 총 78개이다. <자료 1>에서 영어 번

역 구문이 수동 구문인 경우는 89(31.4%), 능동 구문인 경우는 114(40.3%),

기타가 80(28.3%)으로 나타났으며 능동 구문 중에서 자동사 구문은

64(22.6%), 타동사 구문은 50(17.7%)이다. <자료 2>에서 영어 번역 구문이

수동 구문인 경우는 15(19.2%), 능동 구문인 경우는 26(33.3%), 기타가

37(47.4%)로 나타났으며 능동 구문 중에서 자동사 구문은 16(20.5%), 타동

사 구문은 10(12.8%)이다. <자료 1>과 <자료 2> 각각의 분석 결과에서

모두 수동 구문보다는 능동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많았고, 능동 구문 중

에서는 타동사 구문보다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더 많았다. 단, 본

논문에서는 분석 결과의 수치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국어 수동 구문이 영어

로 번역될 때 어떠한 유형의 구문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에 집중하였다. 이

제 번역 구문의 각 유형을 그 예문을 통해 한국어 텍스트의 대응 문장들과

비교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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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수동 구문으로 번역

한국어의 수동 구문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에 수동 구문으로 옮겨진 경

우는 원형적인 수동으로서 2장에서 논의했던 원형적 수동의 특질들을 만족

하고 있는 것들이다. 한국어 텍스트의 대상 구문이 부호화하고 있는 원형

적 수동의 의미 내용은 영어로 표현될 때에도 원형적인 수동의 특질들을

만족하는 영어 수동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먼저, 한국어 텍스트의 대

상 문장이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사용하고 있는 다음 (34)의 경우를 보

자.

(34) a. 토요일 오후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

간씩 계속돼도, 급장·부급장이 건의함을 통해 밀고

된 대단하지 않은 잘못으로 한 달에 한번씩 갈리는

소동이 나도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 충고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b . When council meetings wrestled on for three or

four hours on S atu rday aft ern oon s , or w h en

th e m onit or an d v ice - monitor w ere re pla c e d

once a month in some new disturbance caused by

secret information on some paltry offence in the

suggestion box , he never gave a w ord of advice;

he just watched quietly .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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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에서 갈리다는 능동의 타동사 갈다에 리가 결합되어 파생된 수동

형이고 피동작주인 급장·부급장이 주어의 자리에 왔으며 급장·부급장을

갈리게 한 행위자는 생략되어 화용적 비초점화가 나타났다. 또한 피동작

주인 급장·부급장은 갈리게 되는 입장, 즉 [+affected]의 자질을 가진다.

(34b )의 영역 문장 역시 이러한 특질들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 (35)- (36)의

문장들도 마찬가지 경우들이며 한국어 텍스트의 대상 문장들이 각각 -어

지다와 -되다를 사용하고 있다.

(35) a. 그 이름은 듣는 순간 그대로 내 기억에 새겨졌는데 -

아마도 그것은 그 이름을 말하는 아이의 말투가 유별

났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b . It w a s en g rav e d on my memory from the moment

I heard it , perhaps because of the odd tone of voice

the boy used to pronounce it . <자료 1>

(36) a. 자치회가 있고, 모든 게 토론과 투표에 의해 결정되

고 - 급장은 다만 심부름꾼일 그런 학교도 있다는 걸

나도 안다.

b . I know there are school with students councils,

where everything i s de c ide d by discussion and

vote... where the monitor is only a messenger boy .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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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능동 구문으로 번역

3 .2 .2 .1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

이제 능동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 중 자동사 구문들을 살펴보자. 먼저 다

음 (37)과 같은 경우 한국어 대상 구문의 동사를 보면 울다와 같은 자동

사에 수동 형태소가 붙어 구성된 유형이다.

(37) a . 이윽고 수업 시간이 끝난 걸 알리는 종이 울리자 ...

b . Finally the bell ran g for the end of the class .

<자료 1>

2.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Kim (1992)에 따르면 (37)의 경우는 비의도태

라고 볼 수 있으며 유생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38) a. 아이가 운다 .

b .＊종이 운다 .

c. 종이 울린다 .

(38)에서 동사 울다는 생물(animate) 주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38a)는

성립하나 (38b )는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다. 따라서 (38c)에서처럼 접사 -

리를 붙여 주어인 종이 의도를 가지지 않은 무생물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어의 비의도성을 부호화하고 있다.

두번째로 다음의 (39)- (40)은 한국어 대응 구문의 동사가 떨다와 같은

타동사에 수동 형태소가 붙어 구성된 경우인데 자동사 구문으로 영역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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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9) a. 선생님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자 자신도 모

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

b . My voice s h o ok because I figured the teacher

didn ' t believe me. <자료 1>

(40) a.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 하나씩 들춰보았다.

b . My hand s h o ok as I went through them one at a

time. <자료 1>

(39)- (40)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고, 손을 떨었다기보다 일종의

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41a )에서는 문맥에 따라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40b )는 주

어의 의도와 무관하다.

(41) a.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다 .

b . 나는 (＊일부러) 목소리가 떨렸다 .

Kim (1992)의 주장을 빌리자면 이 역시 비의도태이다. 즉, 능동문의 주어

가 격하(demotion)되고 목적어는 수동문의 주어로 격상(promotion )되는 영

어의 수동화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41a)의 주어 나는은 (41b )에서도

나는으로 주어의 자리를 유지하여 어떠한 격하도 겪지 않으며 (41a)에서

목적어 목소리를은 (41b)에서 격조사가 교체되었으나 주어 자리로 이동하

는 능동-수동 변형의 격상은 보이지 않는다. 동사에서는 접미사 리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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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 이것은 주어인 나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

라서 주어 나가 가진 의도성을 비초점화(defocusing )하는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이는 능동-수동 변형에서 발생하는 행위자의 화용적 비초점화

(pragmatic defocusing )와 구별되는 의미적 비초점화(semantic defocusing )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hibatani(1985)가 제시한 원형적인 수동의 의미적 특질을 상기해보

면 논항, 즉 참여자는 행위자, 피동작주로 적어도 2개이어야 하는데 (39a)

와 (40a )에서 주어인 나와 나의 목소리 , 혹은 신체의 일부인 손은 분리

할 수 없는(inalienable) 것이므로 2개의 참여자로 보기 힘들다. (39b)와

(40b )에서와 같이 영어 문장에서 이것은 하나의 명사구인 my voice나

my hand로 실현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나와 나의 손, 나의 목소리가 각

각의 명사구로 표현된다. 따라서 위의 (41b)를 영어로 옮길 때 (42a)가

(42b )보다 더 자연스런 문장이 된다.

(42) a. His voice s h o ok .

b . His voice w a s s h ake n .

영어의 동사에는 (42)의 shake처럼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이 가능

한 것들이 있다. open도 그 대표적인 예인데, (42a)와 (42b)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적 차이를 문용(1999: 127)은 다음 (43)의 예를 통해 설명하

고 있다.

(43) a. T he door quietly ope n e d and a small boy entered

the room .

b . T he locked door w a s ope n e d with a 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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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b )와 같은 수동문에서는 표면적으로 by +행위자가 나타나건 나타나지

않건 행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by a policeman과 같은 형태로 부과

할 수도 있지만 (43a)에서는 행위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문이 마치

저절로 열린 것처럼 열렸다는 의미이다.

동사 change의 경우를 다음 (44)와 (45)를 통해 살펴보자.

(44) a.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건 순식간의 일이지요.

b . For love to c h an g e to hatred takes but a moment .

<자료 2>

(45) a.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중학 입시 준

비에 들어가고 담임 선생도 거기에 맞춰 바뀌었다 .

b . Moving up to sixth grade, we began in earnest to

prepare for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

In line with this our teacher w a s c h an g e d . <자료 1>

(44a)와 (45a )에서 바뀌다는 바꾸다에 이를 붙여 만든 수동형이다. 그런

데 (44a)는 능동형 자동사인 change로 영역되고 (45a)는 수동형인 was

changed로 영역되었다. (44)에서 사랑이 증오로 바뀐 것은 행위자를 전

제로 하고 있지 않고 의도치 않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2개의

참여자, 즉 행위자와 피동작주가 존재해야 하는 원형적 수동의 조건을 만

족하지 못한다. 수동의 원형에서 멀어진 이러한 유형은 영어에서 원형적

수동을 부호화하고 있는 be + 과거분사 형태의 구문으로 표현되지 않는

다. 반면 (45)에서 담임 선생이 바뀐 것은 교장의 지시나 학교측의 인사이

동 따위의 행위자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이고 이 행위자가 비초점화되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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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수동의 형식, 즉 be + 과거분사라는 수동문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Kosofsky (1991)는 change와 더불어 increase, decrease 등 자동사와 타

동사로 모두 쓰이는 동사들과 관련해서 다음 (46a)와 (47a)를 한국인들이

수동문, 능동문의 사용에 있어 전형적으로 보이는 오류들로 지적하였다.

(46) a.＊In recent years her skin color w as changed.

b . My life was changed (by the death of my sister ).

(47) a.＊T he population of Detroit has been increased

greatly .

b . Import taxes w ere increased (by the government ).

Kosofsky (1991: 112)는 이러한 동사들이 (46b )와 (47b)에처럼 명확하게

타동사로 쓰이거나 행위자를 전제하여 문장이 그 행위자에 관심을 두는 경

우에만 수동형으로 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능동형 자동사

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Do not use the passive form unless the verb has a

clearly T RANSIT IVE m eaning and the sentence f ocuses7 )

attention on the AGENT that perform or cause the action ...

But in the most cases, the verbs, increas e , decrease , and

7) 여기서의 focus란 주제로서 초점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정보인 주제와 대비되
는 신정보로서 문미에 위치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Quirk et al.(1972)이 수동
태의 형성 원인을 문미초점(end- focus)의 원리에 두고 있듯이 신정보를 절의
마지막 부분에 둠으로써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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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e are used in their INT RANSIT IVE senses, and

therefore cannot be used in passive form s .

문용(1999: 128)은 타동사로도 쓰이고 수동형을 만들기도 하면서 저절로...

란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 자동사가 쓰이는 동사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open , bur st , close, drop, grow , hang, hurt , melt , move,

roll, shake, shut , stop, turn ...

이러한 동사들은 주로 상태나 위치의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들로 사동/기동

교체(causative/ inchoative alternation)를 겪는 동사, 혹은 능격(ergative) 동

사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8)

자동사로 옮겨지는 것들 가운데는 (48)- (49)처럼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

는 것과 (50)과 같은 break류의 동사들이 있다.

(48) a. 저 깊은 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b . A scream burs t out from deep within me...

<자료 2>

(49) a.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긴 셈이라 아버진 순간 몸의 중

심을 잃으시고서 뒤에 서 있던 제게 쏟아지셨습니다 .9)

b. At the sudden pull from behind, he lost his balance

and t ilt e d back on to me. <자료 2>

8) 사동/기동 교체(causative/ inchoative alternation )에 대한 내용은 Levin (1993:
27- 30)을, 능격(ergative) 동사와 관련한 부분은 Fiengo(1980: 55)를 참조 바람.

9) 기울다/기울이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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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 제법 어린애 팔목만하던 매는 금세 끝이 갈라지고 조

각조각 떨어져나갔다.

b . T he stick, thick as a baby ' s wrist , soon s plit at the

end and bit s of it began to fly off. <자료 1>

공간적 배치(spatial configuration )를 나타내는 동사 dangle, hang, lean ,

sit , st and 등도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사동 교체(causative

alternations) 동사이다(Levin 1993: 31).

(51) a. 그 여자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 제 발끝에 매

달려 있던 검정 고무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b . When she stepped through the gate, the rubber

shoe dan g lin g from my toe dropped. <자료 2>

자료 분석 결과 (52)-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외에도 turn , spill,

begin , stop 등과 그 밖의 동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능

격 동사들의 목록을 참고하여 3.3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52) a . 당신이 제게 주었던 즐거움들이 고통이나 슬픔, 허무

로 바뀌어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던 처

음 며칠은, 마비된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b . For the first few days when helplessly I had to

see the happiness you gave me t urn into pain ,

sorrow and futility , I lay in bed all the time as if

paralysed.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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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 그러면 틀림없이 엄석대가 한 나쁜 일들이 쏟아져 나

올 것입니다.

b . I m sure Om Sokdae ' s misdeeds will s pill out .

<자료 1>

(54) a. 그분도 명백한 선거 결과를 어쩔 수가 없어 엄석대를

급장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그 기묘한 혁명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었다.

b . How ever , he recognised Sokdae as monitor , not

having any choice after the clear election result ,

but you could say that our singular revolution

be g an from there. <자료 1>

(55) a. 제 기척이 끊기자 , 아버진 뒤돌아보셨습니다.

b . When my foot steps s t oppe d he turned... <자료 2>

3 .2 .2 .2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

다음으로는 능동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 중 타동사 구문을 살펴보겠다. 타

동사 구문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는 2장에서 비

의도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문장 나는 산이 보인다. 와 같은 유형이다. 먼

저 다음 (56)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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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a . 엄석대, 여기를 잘 봐. 여기 이름 쓴 데 지우개 자국

이 보이지 ?

b . Look at this . Om Sokdae. y ou s e e the mark of the

eraser where your name is written? <자료 1>

(56a)에서 행위자인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고 피동작주는 지우개 자

국이다. 피동작주는 행위자의 보는 행위에 의하여 어떤 큰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지 않다. 그리고 지우개 자국을 보다. 에서 지우개 자국이 보이

다. 로 변형된 과정에서는 조사가 교체되고 보다에 이가 첨가되어 보이

다가 되었을 뿐 어순 변화와 같은 통사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항의

수 또한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원형적인 수동에서 멀어진 형

태로서 영어에서 원형적 수동을 부호화하고 있는 be + 과거분사 형태의

구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접미사 이의 첨가는 행위자의 의도성을 비초

점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동 변형에서와는 다른 의미적 비초점화가 나

타났다. 즉 보는 행위에 의도가 없음을 표현한다.

영어에서 see와 같은 지각 동사는 타동사이기는 하지만 비전형적인 타

동사로 분류된다. 비전형적인 타동사는 전형적인 타동사와 달리 타동성

(transitivity )10)이 현저히 낮은 동사들이며 의도성 또한 매우 낮다. (56)에

서 대상 문장의 바로 앞의 여기를 잘 봐. 가 Look at this . 로 옮겨진 것

10) Hopper & T hompson (1980: 252)에 따르면 타동성이란 행위자(agent )에서 피
동작주(patient )로 어떤 행위가 넘겨지거나(carried over ) 전이되는(transferred)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며, 타동 요인으로는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a. Participant f. Affirmation
b. Kinesis g. Mode
c. A spect h. Agency
d. Punctuality i. Individuation of the Object
e. Volitionality j . Affectedness of th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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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행위자가 의도를 가지고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see를 쓰지 않

고 look을 사용하고 있다. (56)에서 여기 이름 쓴 데 지우개 자국이 보이

지? 와 같은 한국어 문장의 경우는 영어로 표현할 때에 look보다는 see

를 선택하여 동사의 의미 자체로써 행위자의 비의도성을 어느 정도 드러내

고 있다. 이, 히, 리, 기 등의 문법장치를 통해 비의도성을 부호화하는 한

국어와는 달리 여타의 변형이 필요 없이 능동형 타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다음 (57)- (58)에서도 지각동사인 hear와 feel이 사용되었다. 논항 또는

참여자에 있어 타동사 구문들은 3.2.2.1의 자동사 구문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자동사 구문들은 드러난 참여자가 1개이거나, 2개여도 1개로 파악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임에 비하여 타동사 구문들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해

도 명확하게 2개의 참여자가 상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57) a. ...담임 선생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

b . I h e ard the teacher calling my name. <자료 1>

(58) a. 얼핏 들으면 느닷없고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냉정히 따져보면 그때의 눈물을 전혀 설명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b . Y ou may f e e l all this a bit sudden, a bit strange,

but analyzed dispassionately now , I think those tears

aren ' t completely unexplainable. <자료 1>

지각동사를 비롯하여 인지동사, 즉 이해하다 , 기억하다 등의 정신 관련

동사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다음의 (59)- (62)처럼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되

었다. 단, (62)의 경우는 잡다가 어떤 의미의 내용을 이해하다라는 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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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은유적 확장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겠다. 또한 이러한 유형들은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거나 1인칭이 아닐 경우는 (58)에서처럼 -일지 모르다나,

(59)에서처럼 -인 것 같다 등의 보조 용언을 사용하여 화자의 추측을 나

타내는 표현들을 동반하고 있다. Kim (1992)에 따르면 비의도태에서 주어가

1인칭일 경우는 화자가 자기 자신이므로 스스로의 의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1인칭이 아닐 경우 화자가 주어의 의도성 유무를 단언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Delancey (1985)가 지적하였듯이 의도가 있고 없음은 정신적 활동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9) a .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합리와 자유에 대한 내 애착

이 나약의 표지로만 이해되는 것 같았다.

b . But f ath e r seemed to in t e rpret my attachment to

reason and freedom purely in terms of signs of

w eakness . <자료 1>

(60) a. 아마도 그래 12월 초순의 일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

b . It was around the middle of Dec that year , A s I

rem em b er . <자료 1>

(61) a .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환했던 때

는 그 여자가 있었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

b . I b e lie v e that the brightest time of his life,

whether in the past or the present , was when he

had her .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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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 . 그 여자를 뒤세우고 텃밭으로 갈 때 마주쳤던 장성댁

의 그 샐쭉해지던 표정이며, 그 여자의 은은한 향기로

움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어지럽게 하던 것

의 실체가 잡혔지요 .

b . I g ra s pe d the true meaning of that disapproving

look on the w oman from jangseong ' s face when

she saw me leading the w oman to the vegetable

plot and the faint scent that had not only been

pleasant but caused my had to spin . <자료 2>

지금까지는 주로 지각 동사나 인지 동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

만 지각 동사나 인지 동사류만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각

동사나 인지 동사처럼 비전형적인 타동사의 경우는 동사의 의미 자체로 행

위자의 비의도성은 드러낼수 있지만 전형적인 타동사의 경우는 행위자의

의도성 유무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다음 (63a)에서처럼

이, 히, 리, 기 등의 문법장치를 통해 주어의 비의도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어 문장 (63b )를 보면 능동형의 전형적인 타동사가 사용되어

행위자의 의도성 유무는 알 수 없다. 즉, 이같은 경우 행위자의 의도성

(volitionality )은 부호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63) a.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 전날 가만히 알려주어 나만 갑

자기 당하는 꼴이 되는 위생 검사나, 학교 오는 길에

말수레를 따라 걷다가 쇠고리에 걸려 옷이 찢긴 때와

같은 날만 골라 느닷없이 복장 검사를 하는 따위가

그 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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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Hygiene checks which I had no idea were coming

up, when everyone else had been quietly informed

the day before; or the day I w as walking alongside

a horse and w agon on the w ay school and caught

and I t ore my clothes on the spike, that day there

was a lightning uniform inspection . <자료 1>

(63)에서 내가 옷이 찢긴 것은 우선 나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나

는 옷을 찢었다.에서 나는 옷이 찢겼다. 로의 변형을 가정해보자. (63)의

찢기다는 찢다에서 이가 첨가되어 만들어졌고, 참여자는 행위자와 피동

작주 2개가 존재하지만 그 수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주어 나는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피동작주 옷은 영향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통사

적인 측면에서 결합된 조사가 을에서 이로 변하였을 뿐 위치의 이동은

없다. 접미사 이가 첨가된 것은 행위자인 나가 가진 의도성을 비초점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능동-수동 변형에서 발생하는 행위자의 화

용적 비초점화와 구별되는 의미적 비초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63) 역시 원형적인 수동에서 멀어진 경우이므로 영어에서 원형적 수동

을 부호화하는 be + 과거분사의 구문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다.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된 문장들 중 첫번째 유형은 이처럼 주어의 비의도

성을 표현하고 있는 덜 원형적인 수동(비의도태)의 경우들이다. 이제 타동

사 구문으로 번역된 문장들 중 두번째 유형을 보자.

(64) a. 어딘가 후미진 곳으로 끌려가 한나절 배신의 대가를

치르었고 그렇게까지는 안돼도 가방이 예리한 칼에

찢기거나 책과 도시락이 든 채 수채구덩이에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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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He would drag them off to some secluded place

and for half the day exact the price of betrayal.

And if he didn 't go that far , h e cut their bags

with a sharp knife or threw them . <자료 1>

(64a)에서 가방을 찢은 행위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담화 상에서 존재하는

인물이다. <자료 1> 소설의 줄거리 전개에서 학급의 아이들이 석대를 배

신한 셈이 되자 그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문열 1987 : 343)이

므로 행위자는 석대라는 특정 인물이다. 생략된 수동문의 주어 아이들이

나 드러나 있는 주어인 아이들의 가방은 피동작주로서 [+affected]의 자질

을 가지고 있다. 화자는 석대 쪽보다는 아이들에게 감정이입11)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피해 입음을 드러내기 위해 수동문의 형식을 취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의도태를 다루면서 했듯이 (아이들은) 가방

을 찢었다. 와 같은 식의 능동형 대응 구문을 설정하고 (아이들은) 가방이

찢겼다. 라는 문장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4a )의 문장을 다음

(65)와 같이 간략화하여 그 수동문의 형성 과정을 가정해보자.

(65) a. 석대가 가방을 찢었다.

b . 가방이 (석대에 의해) 찢겼다.

능동문인 (65a)에서 목적어인 피동작주 가방을은 (65b)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주격 조사 이로 교체되면서 주어의 자리로 격상되었고 능동문

11) Kim (1992)에 따르면 수동문 꽃이 아이들에게 짓밟혔다. 에서, 한국어에는 무
생성 주어에 대한 제약이 있음에도 유생성 논항인 아이들이 아니라 무생성 논

항인 꽃을 주어로 삼은 것은 화자가 아이들보다 꽃에 더욱 감정이입하고 있

으며 이러한 감정이입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감정이입(empathy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uno(1987)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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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a)에서 주어인 행위자 석대가는 (65b)에서 제거되는 통사적 과정이 발

견된다. 따라서 (65a )에서 2개가 존재하던 논항은 (65b )에서 하나로 줄게

되었다. 이는 2.4.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능동-수동 변형 과정에서 나타나

는 행위자의 화용적 비초점화이고 (65b )의 한국어 문장은 2장에서의 논의

를 근거로 원형적인 수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형적 수동의 의미가 (64b)의 영어 문장에서는 왜 수

동문이 아닌 능동문의 형식으로 옮겨진 것일까? 여기에서 2장의 논의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2.4.1에서 언급하였듯이 Givón (1993)에 따르면

능동과 수동의 구분은 주로 담화 화용론적인 측면의 문제이다. 전형적인

능동 구문에서는 행위자가 높은 주제성을 가지고 영어의 경우 이러한 행위

자가 문법적 주어가 된다. 그러나 수동 구문에서 행위자는 주제성의 위계

에서 최고의 자리가 아니므로 문법적 주어의 자리는 비행위자들의 경쟁적

인 접근을 통해 영어의 경우 대부분 수동 구문의 전형적인 주어는 피동작

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위의 (64a )를 담화의 맥락과 함께 전체 문단 속에

서 다시 살펴보자.

(66) 학교 밖에서 우리를 괴롭힌 것은 대담하고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석대의 보복이었다. 석대가 떠난 뒤로 한 달 가까

이 우리 교실은 매일같이 어딘가 한 모퉁이는 자리가 비었

다. 석대가 길목을 막고 있는 동네의 아이들이 결석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하루

결석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 어딘가 후미진 곳

으로 끌려가 한나절 배신의 대가를 치르었고 그렇게까지는

안돼도 가방이 예리한 칼에 찢기거나 책과 도시락이 든

채 수채구덩이에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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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문단의 담화상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석대 혹은 석대의 보복

행위이다. 주제성의 위계를 따진다면 석대 다음이 아이들이 될 것인데

이에 비하여 가방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 석대나 아이들이 담화 구조

내에서 자주 등장하여 구정보로서 주제의 위치에 있는 것과는 달리 가방

은 새로이 등장한 정보로 주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한국어 문장에서는 화자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찢겨지는 아이들의 가방에

대하여 갑정이입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피해 입음을 드러내기 위

해 수동문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담화 구조 안에서

문장들 간에 주어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대이기도 했다가 아이들이었다가 가방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67)에서 (66)에 대응하는 영어 문장들로 이루어진 영어의 담화 구조를 보

자.

(67) Outside school what bothered us most w as

S ok da e ' s revenge which w as indescribably

audacious and cruel. Every day , for nearly a

month after S okdae left , one corner of the

classroom w as empty . S ok da e w ould block

some vantage point and th e b oy s in that area

w ould not be able to get to school. T he

injury th e b oy s sufferd w as not confined to a

day ' s absence from school. H e would drag

them off to s om e secluded p lace and f or half

the day exact the p rice of betrayal. A nd if he

didn 't g o that far, he cut their bags with a

sharp knif e or threw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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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의 영어 문맥에서도 가장 주제성이 높은 참여자는 Sokdae(석대)이며

다음이 the boys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주제성이 가장 높은

Sokdae (석대)가 주어의 자리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위 (67)의 이탤릭

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어는 he(석대)로 유지하면서 능동 구문

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굳이 피동작주인 them (아이들)이나 the bag (가

방)을 주어로 격상시키면서 수동 구문을 써야 할만큼 them (아이들)이나

the bag (가방)이 he (석대)보다 주제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2.4.1에서 언급하였듯이 Foley와 Van Valin (1985: 288)이 제시한 명

사구의 유생성 위계를 상기해보아도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the bag ) 보

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the boys, Sokdae)가, 사람을 나타내는 보통 명

사(the boys)보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Sokdae)가 주제로서 주어

의 자리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의 문장들 중 일부인 다음 (68)을 아래

의 (69)와 비교해보자.

(68) a . (아이들은) 어딘가 후미진 곳으로 끌려가 한나절 배

신의 대가를 치르었고...

b . H e w ould drag th em off to some secluded place

and for half the day exact the price of betrayal.

(69) a. 석대는 비척비척 끌려가고 있었다.

b . Sokdae w as b e in g drag g e d aw ay .

2.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Yamamoto(1999)가 단수 명사구와 복수 명사

구의 유생성 위계 또는 개별성 위계를 설명한 내용에 근거하여 (68)의

them (아이들)과 he (석대)를 비교해보면 누구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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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복수 대명사 them (아이들)보다는 특정인인 단수 대명사 he(석대)가

더 높은 위계에 있다. 따라서 주제성 또한 높은 행위자 he가 주어 자리에

온 능동형 구문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69)에서 생략된 행위자는 형

사로 짐작되는 두 남자로 사람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이며 복수인데 반하

여 석대는 담화상 주제성의 측면에서도 우위일 뿐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

는 고유 명사로 단수이므로 유생성 혹은 개별성의 위계에서도 높은 위치이

기 때문에 주어로 격상되어 수동문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된 두 번째 유형을 통해서는 영어와 한국어

가 수동화의 결정 요인에 있어 서로 다른 요인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피동작주가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는 따위의

의미를 드러내어 비록 담화상의 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동작주를 주어

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화자가 주어인 피동작주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하

는 방식으로 수동문을 채택할 수 있음에 반하여, 영어에서는 주제성이 약

한 피동작주를 주어의 자리에 두어 수동문을 만들지는 않는 경향을 보인

다. 한국어에서는 문단 내에서 주어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영어에서

는 담화상의 주제가 문단 내의 주어 자리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요컨대 수동화의 결정요인에 있어 한국어에서는 영향성과 같은

의미적 요인이 중시된다면 영어에서는 주제성이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3 .3 영어 수동과 한국어 수동의 부호화 영역

한국어 수동 구문이 영어 수동 구문으로 옮겨진 경우는 약 28.8%, 영어

능동 구문으로 옮겨진 경우는 약 38.8%, 기타 구문이 약 32.4%로 나타났

다. 한국어 수동 표현의 의미가 영어로도 수동 표현이 되는 경우는 원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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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일 경우이고 능동 구문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행위자의 비의도성을 나

타내는 덜 원형적인 수동이다. 덜 원형적인 수동에서는 원형적 수동에서

나타나는 화용적인 행위자 비초점화와는 다른 의미적인 행위자 비초점화가

일어나며 화용적 비초점화에서 발견되는 어순 변화 등의 통사적 과정을 겪

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영어의 수동과 한국어의 수동이 부

호화하고 있는 의미 영역을 다음의 (70)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70) 영 어 be + - ed 무표적 형식

(unmarked form )

원 형 적 수 동 비 의 도

능 동
Agent Defocusing

Pragmatic Defocusing Semantic Defocusing

한 국 어 이·히·리·기 파생동사, 무표적 형식

-어/아 지다 , -되다 등 (unmarked form )

영어에서는 be + 과거분사 형태로 표현되는 유표적 형식이 원형적인 수

동의 의미 영역을 부호화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비초점화 방식이 화용적이

다. 또한 무표적 형식은 비의도와 능동의 의미 영역을 부호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이·히·리·기 파생 동사와 -어/아 지다 , -되다 등

의 유표적 형식이 원형적인 수동의 의미 영역과 함께 영어의 be + 과거

분사가 부호화하지 않는 비의도의 의미 영역까지 부호화하고 있다. 따라

서 화용적 비초점화와 의미적 비초점화를 같은 방식으로 부호화한다. 그리

고 무표적 형식은 능동의 의미 영역을 부호화한다.

능동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중에서도 자동사로 표현되는 유형은 우선

참여자가 하나이거나 둘이라도 분리할 수 없는(inalienable) 신체 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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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체의 부분으로 나타날 때이다. 3.2.2.1에서 예시하였듯이 다음의

(71)- (72)가 그 예이다.

(71) a.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 하나씩 들춰보았다.

b . My hand s h o ok as I w ent through them one at a time.

(72) a. 제법 어린애 팔목만하던 매는 금세 끝이 갈라지고 조각조각

떨어져나갔다.

b . T he stick , thick as a baby ' s wrist , soon s plit at the end

and bit s of it began to fly off.

즉, 어떤 행위나 사건이 행위자를 전제하지 않고 의도치 않게 발생하였음

을 드러내기 위해 이, 히, 리, 기 , -어 지다 , -되다가 사용된 한국어 구

문은 영어 자동사 구문으로 표현된다. 영어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하나

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73)에 제시된 동사들은 be + 과

거분사의 수동형이 아니라 무표적 형식인 능동형으로서 자동사 역할을 하

게 된다.

(73) begin , bur st , change, close, drop, grow , hang, hurt , improve,

melt , move, open, roll, scatter , shake, shut , spill, split , stop,

tilt , turn ...

학습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함으로써 다음 (74)과 같은 문장들의 차

이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구사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75)는 (74a), (74b ), (74c)가 표현하고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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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역을 부호화의 관점에서 도식화한 것이다.

(74) a. He open e d the door .

b . T he door w a s ope n e d (by him ).

c. T he door suddenly open e d .

(75) 영 어 be opened open

b (수 동) c (비 의 도) a (능 동)

한 국 어 열 리 다 열 다

능동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에서 타동사로 표현되는 유형은 크게 2가지

로 구분되었다. 먼저 자동사 구문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의도성의 부호화와

관련이 있는 유형이다. 참여자가 둘 이상일 때 어떤 행위나 사건이 행위자

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였음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이, 히, 리, 기 ,

-어 지다 , -되다가 사용된 구문으로 표현되지만 영어에서는 be + 과거

분사의 수동형이 아니라 무표적 형식인 능동형으로 표현된다. (77)은

(76a), (76b )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 영역을 부호화의 관점에서 도식화한 것

이다.

(76) a. I c ut my finger .

b . My finger w a s c 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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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영 어 be cut cut

b (수 동) (비 의 도) a (능 동)

한 국 어 베 이 다 베 다

한국어 수동 표현의 의미가 영어의 타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또 하나의

유형은 자동사 구문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의도성의 부호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수동화의 결정 요인에 있어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른 요

인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한국어에서 영향성 등의 의미적

요인이 중시된다면 영어에서는 주제성이 우선적인 결정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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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국어는 외국어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전이

(transfer )되어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오류의 진원지로

서 부정적 전이, 즉 간섭(interference)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의미 영역

혹은 표현 내용이 어떠한 문법 장치, 혹은 표현 수단으로 부호화(code)되는

지는 각 언어마다 다르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존재하는 부호화

의 차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에게 학습에 있어 간섭의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동태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영

작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국어의 수동 구문과 영어의

수동 구문이 서로 다른 의미 영역을 부호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 내

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영어와 한국어의 수동에 대하여 원형적 접근을 통해 형태적, 통사

적, 의미적 특질과 화용적 기능을 개관하면서 형태적으로 원형적 수동의

특질을 만족하는 한국어의 수동 중에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질에 있

어서 덜 원형적인 부분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텍스트와 그

영어 번역본을 평행 자료로 삼아 한국어 텍스트에서 수동 표현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추출하고, 대응하는 영어 텍스트의 번역 문장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번역 문장들을 수동 구문과 능동 구문(자동사, 타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여 한국어의 수동 구문들이 영어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구문으로 대

응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 수동 구문이 영어 수동 구문으로 옮겨진

경우는 약 28.8%, 영어 능동 구문으로 옮겨진 경우는 약 38.8%, 기타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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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32.4%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동 표현의 의미가 영어로도 수동 표현

이 되는 경우는 원형적 수동일 경우이고 능동 구문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행위자의 비의도성을 나타내는 덜 원형적인 수동이라고 볼 수 있다. 덜 원

형적인 수동에서는 원형적 수동에서 나타나는 화용적인 행위자 비초점화와

상이한 의미적인 행위자 비초점화가 일어난다. 의미적 비초점화는 화용적

비초점화에서 발견되는 어순 변화 등의 통사적 과정을 겪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행위나 사건이 행위자를 전제하지 않고 의도치 않게

발생하였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히, 리, 기 , -어 지다 , -되다 등의 유표

적 형식을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능동과 구분하지 않고 무표적 형식을 사

용하며, 참여자가 하나이거나 둘이라도 분리할 수 없는 신체 부위 등 한

개체의 부분일 경우는 자동사로, 참여자가 둘 이상일 때는 타동사로 표현

한다. 또한 수동화의 결정 요인에 있어 한국어에서 영향성 등의 의미적 요

인이 중시된다면 영어에서는 주제성이 우선적인 결정 요인이라는 점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영어의 수동과 한국어의 수동은 그 부호화 영역이 다르며 그 기

능도 다르다고 하겠다. 한국어의 수동 구문과 영어의 수동 구문이 일대일

로 대응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어 수동문과 관련한 학습자의

오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지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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